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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이란이 어떻게 시아 이슬람이 되었는지를 연구한 책이다. 페르시아는 사

파비 왕조 때 시아 이슬람을 국교로 공인했는데, 이는 사파비 왕조의 합법성을 제

공하기도 했지만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적 방어책이기도 했다. 이 시

기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페르시아화의 열망이 큰 시기였다. 저자는 열두

이맘파 시아 이슬람이 사파비 왕조의 국가종교로 확정되는 과정에 지금의 레바논

이자 그 당시 오스만 시리아였던 자발 아밀 출신의 아랍계 시아 성직자들이 중추적

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. 

사파비 왕조는 수니 이슬람인 오스만이 잠식해 오는 것에 직면하여 기존 시아 이

슬람 분파를 열두이맘파로 통합하기 위해 아밀 출신의 법학자와 그들의 이란 제자

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. 아밀 출신의 성직자들은 사파비 왕조에서 사법부 관

리로서, 아랍학과 종교학의 선생과 교수로서, 기도인도자로서 등 특별한 지위를 차

지했다. 특히 그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오스만과 우즈벡의 선전에 대항하고 사파

비 왕조의 합법성을 지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의 정부에서 쓰임을 받았다. 그들

은 시아 이슬람 경전을 번역·요약하고 시아 이슬람의 유산을 전파하는 등 이란 지

성사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. 이 책은 전통적인 시아 지역인 자발 아밀 출신 

종교학자들이 사파비 왕조의 공식 시아파로 유입되는 과정과 그들이 이란 지성사

와 정치사에 끼친 영향을 유럽 언어로 다룬 최초의 연구라고 평가된다.




